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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난진도개(천연기념물제53호) 칠

순이야 내가 사는 진도군의신면돈지마

을은설을맞아고향으로돌아오는사람들

을반기려고분주한모습이야의신시장에

서는 생선 과일을 한아름씩 산 사람들이

보이고마을떡집은고소한냄새가넘쳐나

서앞을지나갈때마다군침이흘러

무술년(戊戌年) 개띠해를맞은올설은

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요새 인간 세

상은 야당여당 노사 등 갈라져서 서로

으르렁대고있잖아우리진도개들은주인

이어떤사람이건 무조건 좋아 우리가 주

인을좋아하는것처럼사람들도편가르기

하지말고서로에게애정을보냈으면해

내 이름이 왜 칠순이냐고? 우리 할머니

가그유명한 돌아온백구야 할머니의 7

대 후손이라고해서우리집주인아저씨가

칠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우리 엄마

는 육순이 내딸은 팔순이야

돈지마을은 백구마을로 유명해 다 우

리 7대조 백구 할머니덕분이야

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게 백구

할머니는 30년전인 1988년 3월진도돈지

리 박복단 할머니 집에서 태어났어 1993

년 3월 5살된 백구 할머니는 대전에 사는

애견가에게입양을가게돼

그런데백구할머니는박복단할머니의

따뜻한 마음을 잊지 못한거야 결국 입양

된지얼마지나지않아백구할머니는목

줄을이빨로끊고전주광주해남를거

쳐진도에도착한거야 자그만치 7개월동

안 300를 달린 셈이지 어떻게 돌아온

건지는 아무도 몰라 주인 아저씨가 그러

는데 진도 바닷냄새를 맡고 왔을거래

1993년 10월 어느날 밤 백구 할머니는 야

윈 모습으로 결국 박복단 할머니를 다시

만나게 됐어 박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기

력을 회복하고 새끼도 낳았대 덕분에 내

가 태어날 수 있었던거지 백구 할머니는

천수를 다 누리고 12살이 되던 해인 2000

년 2월에 박 할머니는 2010년 12월 30일

향년 94세로하늘로가셨어

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백구

할머니는여느연애인못지않은인기를누

렸어할머니를모델로한컴퓨터회사광고

가 TV 전파를 탔고 송재찬 작가는 동화

돌아온진돗개백구를펴냈어 TV애니메

이션 하얀마음 백구와 게임(하얀마음 백

구)까지제작됐지그것도 3탄까지

돈지리사람들은백구할머니의충섬심

을기리기위해 2002년 11월 돌아온백구

상을 만들었고 2009년에는 돌아온백구

기념석이 세워졌어 2015년에는 백구 형

상을 한 돈지 백구테마센터가 개관했지

마을 상가 간판에도 우리 할머니 모습이

숨어있어

센터 바로 옆에는 조그맣게 돌아온 백

구 지석묘가 있어 3대조 할머니까지 같

이묻혀있대

우리 주인 아저씨는 백구마을보존회장

을 맡고 있어 이름은 박강열(60)씨야 누

가 애견인아니랠까봐 58년 개띠래 박 할

머니네 가족에게서 3대조 할머니를 분양

받은 주인 아저씨는 마을에 백구 할머니

후손을보급하기위해노력중이야 3대조

할머니는 교통사고로 4대조 할머니는 장

어를잘못먹고죽어자칫대가끊길뻔했

지만지금은 20여마리로늘어났어

나는백구할머니후손중에서도외모가

빼어난 편이래 몸에 얼룩이 없고 비율이

좋아최고등급에속한대 하지만 주인아

저씨는꼬리모양을살짝아쉬워해 내가

운동을해야전체적으로체형이더좋아지

고 꼬리도 잘 말려 올라가지만 지금은 묶

여 지낼 수밖에 없으니 안타까워 정부에

서개를풀어키우는걸법으로막았대

진도에는다른개들이들어오는게금지

야 진도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야 타

지역에사는진돗개랑차별화하기위해서

우리를 진도개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해

진도군청은 1년에 두차례 혈통검사를 통

해 순종과 잡종을 구분짓고 있어 진도

3044농가에서 키우는 진도개 1만1039마

리(지난해기준) 중에서도우리가족은특

별 대우를 받는 편이지 이번달 진도는 3

년만에폭설이내렸어 난그저눈이오는

게좋아서뛰어다닌건데사람들은 역시

백구의 후손이라 날렵하다며 비범하게

쳐다봐

그런데잡종으로구분된진돗개들은나

처럼 사랑을 못 받나봐 올 1월부터 최근

까지 광주동물보호소에 등록된 유기견

171마리 중 진도견으로 구분된 개는 11마

리(64%)야같은기간농림축산식품부동

물보호관리시스템에는 417마리(전체 유

기견 8058마리의 51%)가 등록됐어 우리

는 순종잡종을 구분 짓는것보다 사랑을

먼저줬으면좋겠어

난 엄마딸과 함께 살고 있으니 그래도

행복한 편이야 한달 전에는 딸 팔순이가

새끼를 5마리나 낳았어 이번 설은 우리

백구가족에게풍성한 명절이 될 것 같아

25년전백구할머니가박복단할머니에게

돌아왔듯이사람들도모두고향을찾아가

겠지 개의해를맞아우리백구가족을통

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길 바

래 김용희기자 kimyh@kwangjucokr

진도 돌아온백구의 7대손 칠순이의설날희망

박강열백구마을진도개보존회장이의신면돈지리에있는 돌아온백구상앞에서진도

개 칠순이를 정겹게쓰다듬고있다 칠순이는주인을찾아대전에서진도까지 300

를찾아온백구의7대손이다 최현배기자choi@kwangjucok

돌아온백구 스토리

1993년대전으로입양된백구

키워준할머니의마음못잊어

7개월에걸쳐진도로돌아와

광고애니등 제작되며교훈

돌아온 백구와 생전의 박복단 할

머니

인간세상그만으르렁대고따뜻한정나누는설되기를

개띠해맞는백구마을눈길

사람내음나는고향품처럼

애정으로서로보듬었으면

인터넷 사이트

에 평창동계올림픽

인기종목인 피겨스케

이팅 경기 입장권을 판다는 미끼글을 올

려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쇠고

랑

13일광주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

에 따르면 손모(34)씨는 지난해 5월께 인

터넷중고거래사이트에서평창올림픽경

기입장권 90장등을 7차례에걸쳐판매하

겠다고속여여행사로부터 5100만원상당

의금품을챙겼다는것

동종전과만 31범인 손씨는 지난

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피겨

스케이팅 금메달을 딴 일본 국적의 하뉴

유즈루(24)선수가 출전하는 경기 입장권

만중고거래사이트에올린것으로파악됐

는데경찰관계자는 압수한손씨의휴대

전화와 통장 등을 토대로 여죄를 파악중

이라고설명

박진표기자 lucky@kwangjucokr

평창입장권사기 5000만원챙겨

설연휴기간에화재가평소보다더많이

발생하고 연휴 전날 교통사고와 그에 따

른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

나타났다

13일 소방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

2014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광주전남

에서발생한설연휴기간화재발생건수는

광주 44건전남 173건등모두 217건으로

하루평균화재발생건수는광주 275건 전

남 1081건이었다 이는 평소 광주전남

화재발생건수 266건과 731건보다 각각

009건 35건씩많은수치다

지난 4년간설연휴일수는 16일(대체휴

가 제외)로 이 기간 동안 화재 발생 사상

자는사망 2명부상 5명 등모두 7명인것

으로파악됐다

화재발생원인은음식물조리등부주의

가 134건(6175%)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

전 등전기적요인 32건(14756%) 등이뒤

를이었다

또 가족간 다툼 등에 따른 방화 또는 방

화의심화재도10건(461%)이나발생했다

이와함께설연휴기간중연휴전날에교

통사고발생이가장많은것으로집계됐다

경찰청이 20152017년 설 연휴 기간

교통사고를 분석 결과 연휴 전날에 평균

적으로 사고 6783건 사상자 10203명(사

망 14명부상 10063명)이발생했다 이어

설 전날이 사고 4187건에 사상자 737명

(사망 10명부상 727명) 설 다음 날이 사

고 3673건에사상자 7003명(사망 8명부

상 6923명) 설 당일은 사고 3547건에 사

상자 7833명(사망 53명부상 778명) 순

이었다

또고속도로교통사고는설당일이 153

건에 사상자 44명(사망 03명부상 437

명)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휴 전날이 147

건에 357명(사망 1명부상 347명)으로

사고건수로는 2위를기록했다

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서울외곽

중부고속도로에서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

은것으로집계됐다

설연휴졸음운전교통사고는하루평균

54건에 사상자 109명(사망 02명부상

107명)으로 평소 주말 평균 73건161명

(사망 03명부상 158명)보다는적었다

그러나 일찍 귀성에 나선 차량이 많은

연휴전날오후 8시자정사이발생한졸

음운전 사고(7건)가 당일 전체 졸음운전

사고(22건)의 318%에 달할 정도로 많아

조기귀성차량운전자는주의해야한다고

경찰청은설명했다

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 취약시간대

에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 순찰을 하고

주요고속도로노선에암행순찰차를집중

투입해얌체운전등법규위반행위를중점

단속하겠다고말했다

박진표기자 lucky@kwangjucokr

평소보다많은설연휴화재조심교통사고는연휴전날최다

광주전남최근 4년간분석

수억원의공천헌금을받은혐의로지난

8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 예정된

수감 일자에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된 박

준영(72) 민주평화당전의원이 13일교도

소에 수감됐다 실형이 확정된 지 닷새만

이다

서울남부지검에따르면박전의원은이

날오후 2시 20분께서울남부교도소에 출

석해입감절차를밟았다

박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

고신민당전사무총장김모씨로부터공천

헌금명목으로세차례에 걸쳐 3억5200만

원상당액을받은혐의로기소됐다

이달 8일대법원상고심에서징역 2년 6

개월과 추징금 3억 1700여만원을선고한

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의원은

의원직을상실했다

박진표기자 lucky@연합뉴스

박준영전의원

실형확정닷새만에수감

613 지방선거를앞두고권리당원확보

를 위한 당비대납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

수사에나섰다

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경찰 등

에따르면A씨는지난해12월22일영암한

농협지점을찾아민주당전남도당계좌에

당비 173만원을 입금했다 1000원씩 10개

월 모두173명분에해당하는금액이었다

A씨로부터 송금 사실을 들은 전남도당

관계자는문제의소지가있다고보고입금

을취소하도록한것으로알려졌다

A씨는 농협에 요청해 펌 뱅킹(기업용

금융시스템) 정정을 거쳐 입금한 돈을 돌

려받았다 A씨는 최근 경찰에서 지인의

부탁으로 입금했다고진술한 것으로 전해

졌다

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입금 경위

당원명부가유출됐는지를조사해정당법

등위반여부를가릴방침이다 연합뉴스

당비 173명분 대납의혹

영암경찰수사나서


